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추억깃든노래

가을밤을수놓다

‘제4회 전북 한
옥마을 통기타라
이브 음악풍경’
이 2일 오후 6시
부터 2시간 동안
전주 한옥마을
경기전 특설무대
에서 성황리 열
렸다.
전주매일신문,

JJC지방자치TV
전북총국에서 주
관하고 (사)전북
문화진흥원에서
주관한 이날 행
사에는 전주매일
신문 조봉성 대
표를 비롯해관계
자,�시민 및 관광
객 등 200여명이 참석해 야외에 마련한 특설무대를 가득 채웠다.
배우 정의갑씨의 사회로 시작 된 제4회 전북 한옥마을 통기타라이브 음악풍

경은 깊어가는 가을 밤 통기타 가수들의 노래소리와 관객들의 뜨거운 호응으
로 콘서트장을 연상케했다.
특히 이날 열린 통기타라이브 음악풍경은 이태원,�박영일,�백미현,�양현경,

임장제 등 국내 유명한 가수들이 차례로 무대에 올라 히트곡 및 애창곡 등을
부르며 관객들을 하나로 모으며 깊어가는 가을밤 추위도 잊게 했다.
대회가 거듭될수록 통기타라이브 음악풍경을 관람하는 관객들의 수도 매년

증가하고,�무대에 참여하는 반응도 좋아지고 있다.
조봉성 대표는 대회사를 통해“전주 한옥마을은 지역과 국가를 넘어 이미

세계적인 관광명소로 주목받고 있다”며“한옥마을에 잘 어울리는 청아한 음
색과 호소력 있는 통기타 가수들의 공연으로 관람객 여러분들에게 옛 시절의
추억을 상기시키며,�일상의 지친 심신을 씻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으면 좋
겠다”고 말했다.
한편,�제4회 전북 한옥마을 통기타라이브 음악풍경은 전북도와 전주시 후원

으로 매년 한옥마을 경기전 특설무대에서 개최되고 있다.� /장은성 기자

사회를 맡은 배우 정의갑씨(왼쪽)와 대회사를 하고 있는 조
봉성 전주매일 대표(사진 오른쪽).

❶~❺무대에서 열창을 하고 있는 출연 가수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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통기타 라이브 무대를 바라보는 관객들.

이태원·박영일·백미현

양현경·임창제등가수들

차례로무대에올라

히트곡·애창곡등열창


